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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매거진

기막히게 교묘해진 보험사기 법무뉴스

[보험사기의 진화]

백내장 수술, 사실은 ‘생내장’ 수술 멀쩡한 

눈 백내장 허위진단 후 시력교정수술… 필라

테스 교습 도수치료 둔갑…

“실손의료보험만 있으면 큰돈 안 들이고 시

력 교정을 할 수 있대.” 

대전에 사는 40대 A씨는 얼마 전 지인 B 씨

의 말에 혹해 서울 강남구의 한 안과를 찾았

다. 병원은 멀쩡한 A씨의 눈을 백내장이라고 

진단하고 1050만 원짜리 시력교정 수술을 해

줬다. A씨가 낸 돈은 단돈 8만 원. 진료비의 

90%인 945만 원은 실손보험금에서 나왔고 

97만 원은 B씨가 내줬다. 

알고 보니 B씨는 실손보험 가입자와 안과를 

연결해주는 브로커였다. 멀쩡한 눈을 백내장

으로 진단해 보험금을 타내는 이른바 ‘생내장’ 

보험사기였다.

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위

기 속에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람은 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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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 최대 규모로 늘었다. 병원이 브로커를 고

용해 조직적으로 사기를 벌이는가 하면 학

생 주부 등이 가담한 생계형 보험사기도 늘고  

있다.

○ ‘생내장’, ‘뒤쿵’ 등 보험사기 지능화 4일 

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

인원은 9만8826명으로 2019년에 비해 6.8% 

증가했다. 적발 금액도 8986억 원으로 2.0% 

증가했다. 코로나19 여파로 병원 이용량과 자

동차 운행량이 크게 줄었는데도 보험사기는 

오히려 늘어난 것이다.

A씨가 수술 받은 안과는 브로커를 고용해 

실손보험 가입자를 모집하고 멀쩡한 사람에

게 백내장 수술을 하는 ‘생내장’ 병원이었다. 

병원은 브로커를 실장, 팀장 등으로 나누고 환

자 1명당 30만~120만 원의 수수료를 줬다. 

브로커는 인근 오피스텔에 숙박시설까지 마

련해 환자들을 관리했다.

보험업계는 최근 백내장 수술이 급증한 원

인을 이 같은 생내장 수술에서 찾고 있다. 지

난해 백내장 수술에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

7424억 원으로 2년 만에 155% 급증했다. 올

해는 1조 원이 넘는 보험금이 백내장 수술에 

지급될 것으로 추산된다. 

미용 목적의 필라테스 교습을 ‘도수치료’로 

둔갑시켜 보험금을 타내는 병원도 등장했다. 

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고의로 ‘뒤쿵’(차량을 

뒤에서 쿵 받는다는 뜻) 사고를 유발하는 등 

보험사기 수법도 지능화하고 있다.

○ 코로나19로 생계형 보험사기도 늘어코

로나19 여파로 경기가 나빠지면서 무직자 학

생 등 일반인이 생계를 위해 보험사기에 뛰어

드는 일도 늘고 있다. 지난해 직업별 보험사기 

증가율은 학생(20.3%), 무직자(17.9%), 주부

(7.2%) 등에서 높았다. 

연령별로는 10대(18.0%)와 20대(18.9%) 

증가율이 높아 보험사기 가담자의 연령대가 

점점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. 김희경 생명

보험협회 보험사기예방팀장은 ‘고액의 보험

금을 노린 계획적 범죄보다 일반인이 가담하

는 보험사기가 늘어나는 게 더 큰 문제’라고 

말했다.

보험사기에 의한 허위·과잉진료는 의료사

고를 유발하고 보험사의 손해를 키워 보험 가

입자들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진다. 정성희 보

험연구원 연구위원은 ‘보험사기에 대응하기 

위해선 금융당국, 수사기관, 보험사 간의 정

보 공유와 합동조사 등의 공조가 필수적’이라

며 “이를 맡을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.”고 강

조했다.

보험사기로 적발되더라도 보험금을 회수하

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. 지난해 보

험사기 적발 금액의 환수율은 2.9%에 그쳤

다. 현행법상 보험금을 환수하려면 보험사가 

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이다. 

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한정 

더불어민주당 의원은 “사기 보험금을 회수하

기 위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.”고 했다.

(출처/동아일보)


